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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네트웍스 “상장폐지 가능성 제로”
3월15일 증권거래소 투자유의 종목 지정 … 자본금 50% 이상 잠식 

SK네트웍스가 최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3월18일 보도자료를 내고 “일부에서 상장폐지 

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”고 밝혔다.

SK네트웍스는 “3월 말 2003년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완전자본잠식의 해소 사실이 확인

될 것”이라며 “다만 개정된 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상 자본잠식률 50% 이상에 해당되는 것일 뿐 SK네트웍스 

주권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”고 밝혔다.

SK네트웍스 채권단은 “영업수익 창출, 투자자산 처분,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잠식률을 개선할 수 있으며, 영

업실적에서 2003년 EBITDA(법인세․이자․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) 목표를 700억원 초과한 2792억원을 달

성한데 이어 2004년 1, 2월에도 목표의 120%를 달성하는 등 사업전망이 밝다”고 설명했다.

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자구대상 자산 처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

기대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.

SK네트웍스의 자본금은 1조7766억원, 자본총계는 2286억원으로 증권거래소는 자본금의 50% 이상이 잠식된 

것으로 확인됐다며 3월15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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